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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기반적 직장-가정 갈등경험에 미치는

성역할 고정관념의 영향*

고 재 원† 남 기 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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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의 목적은 첫째, 직장인이 가사노동에 투입하는 시간량을 감소시키게 되는 요인들을 탐색하고, 둘

째, 시간-기반 갈등측면에 초점을 두고서, 직장-가정에서의 경험이나 직장의 가정침해(WIF) 및 가정의 직

장침해(FIW) 지각 정도에서 성차이가 존재하는지 여부를 규명하고, 셋째, 직장-가정 갈등지각에 있어서 성

역할 고정관념의 중요성을 제안한 Gutek, Searle, 및 Klepa(1991)의 이론적 틀을 검증해보는 것이다. 연구가

설들은 전국적 규모로 진행된 미국의 조사자료에 응답한 맞벌이 직장인 1,298명의 자료를 바탕으로 분석

하였다. 그 결과 남성이 여성보다 출퇴근에 더 많은 시간을 투입하고, 성역할 고정관념이 강한 여성이 약

한 여성보다는 더 많은 시간을 가사노동에 투입하고, 성역할 고정관념이 강한 남성이 그 반대보다 직장노

동에 더 많은 시간을 투입하였으며, 남성과 여성 모두 일에 투입하는 시간과 가정에 투입하는 시간은 반

비례하였다. 가정활동시간량을 예측하는 데 있어서 성별과 가정총소득 기여율 간의 이원상호작용이 존재

하였는데, 가정총소득 기여율이 높은 여성은 기여율이 낮은 여성보다 상대적으로 더 적은 시간을 가사노

동에 투입하는 반면, 남성의 경우는 가정총소득 기여율과 가사노동 투입시간 간에 유의미한 관련성이 없었

다. 직장의 가정침해 지각정도를 예측하는 데 있어서 성별, 직장활동시간, 및 성역할 고정관념 간의 삼원상

호작용이 존재하였다. 본 연구의 기여점과 제한점에 대해 논의하고, 추후 연구방향 등을 제시하였다.

주요어 : 직장-가정 갈등, 성역할 고정관념, 성별, 직장활동시간, 가정활동시간, 가정총소득 기여율, 직장의 가정침

해, 가정의 직장침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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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간 역할분화가 명확하던 전통적 사회와

비교해 볼 때, 맞벌이 부부의 숫자는 증가추

세에 있으며, 이러한 급격한 변화가 남성이나

여성 모두에게 가사 및 직장관련 책임과 의무

를 증가시킬 가능성은 매우 높아졌다(Bruck &

Sutton, 2000). 이러한 최근 변화들로 인해 미

국의 경우를 보면 맞벌이 가정이 미국사회의

가장 보편적 가정이며(Barnett, 2001), 노동인력

의 약 절반 정도가 여성으로 구성되어 있다

(Bond, Galinsky, & Swanberg, 1998).

한국사회의 경우도 부부간에 존재하던 전통

적인 노동역할의 명확한 구분은 더 이상 존재

하지 않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사회로 변해

가고 있다. UNDP 인간개발보고서에 의하면,

한국사회의 여성경제활동참가율이 53.9%에 이

른다(장재윤, 김효선, 2008에서 재인용). 따라

서, 여성들은 직무관련 요구들을 점점 더 많

이 받고 있으며, 이는 가정에서의 역할수행을

제한하는 요인이 된다(장재윤, 김혜숙, 2003).

마찬가지로 남성의 경우는 가정 일에 더 많이

관심을 기울이고 개입하도록 요구받으며, 그

들의 우선순위도 직장우선주의에서 점차 변화

하고 있다(Pleck, 1985). 이러한 추세들을 종합

해 보면, 남성이나 여성 모두 직장과 가정의

상충되는 요구에 균형을 맞추어야 한다는 측

면에서 직장-가정 갈등 수준이 증가하는 결과

를 낳고 있다. 사람들은 직장과 가정역할 중

자신에게 더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더

많은 시간과 에너지를 투입하게 되며, 이로

인해 다른 역할을 수행할 시간과 에너지를 감

소될 것이다. 개인이 수행해야 하는 특정영

역 관련 요구가 다른 영역의 요구와 양립할

수 없을 경우에 직장-가정 갈등이 발생한다

(Greenhaus & Beutell, 1985).

초기 많은 연구들은 직장-가정 갈등을 단일

차원의 양방향성 구성개념으로 취급하였다.

하지만, 최근 연구들에서는 가정의 직장침해

(family-interference -to-work, 이하 FIW)와 직장의

가정침해(work- interference-to-family, 이하 WIF)

는 서로 관련성을 갖지만, 구분되는 역할 간

갈등 형태라고 개념화하고 있다(O’Driscoll,

Ilgen, & Hildreth, 1992).

WIF는 직무활동 참여가 이와 경쟁하는 가

정활동 참여를 방해하거나 또는 직무스트레스

가 가정영역의 행동을 방해하는 경우에 발생

한다. 반대로, FIW는 가정활동 참여가 이와

경쟁하는 직무활동 참여를 방해하거나, 가정

스트레스가 개인의 직무상 역할 수행에 부정

적 영향을 미칠 때 발생한다(Greenhaus &

Beutell, 1985; Greenhaus & Parasuraman, 1999;

Gutek, Searle, & Klepa, 1991). 최근 연구들은

이 같은 직장-가정 갈등의 두 방향이 각기 독

특한 선행요인들을 가지며, FIW는 가정영역의

변수들에서, WIF는 직장영역의 변수들에서 시

작된다고 보고하였다(Adams, King, & King,

1996). 아울러 직장-가정 갈등은 직무소진

(Bacharach, Bamberger, & Conley, 1991), 가정과

직무상의 행복감 감소(Kinnunen & Mauno,

1998), 심리적 비용 및 신체적 불평 증가(Frone,

Russell, & Cooper, 1992), 그리고 직무 및 삶

에 대한 불만족 증가(Netemeyer, Boles, &

McMurrian, 1996) 등과 같이 개인 삶에 다양한

유형의 역기능적 결과물들을 유발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직장-가정 갈등 연구자들은 직장과 가정

에 투입하는 시간이 직장 및 직장-가정 갈

등과 관련될 것이라고 오랫동안 가정해왔다

(Duxbury, Higgins, & Lee, 1994; Gutek 등, 1991;

Major, Klein, & Ehrhart, 2002). Major 등(2002)

의 조사에 의하면, 일반적으로 사용된 직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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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 갈등의 측정형태는 시간-기반적 갈등

(time-based conflict; Greenhaus & Beutell, 1985)이

며, 이 갈등은 한 역할수행에 요구되는 시간

량이 많아서 다른 역할의 요구사항들을 수행

하는 것을 어렵게 만드는 형태의 갈등으로 정

의되어왔다. 하지만, Major 등(2002)은 이전연

구들이 이러한 정의를 사용하였음에도 불구하

고, 실제 작업시간을 측정하고 그것이 직장-가

정 영역간의 관계에 미치는 효과를 측정한 연

구는 놀라울 정도로 적다고 분석하였다. 사용

할 수 있는 시간량이란 측면을 볼 때, 미혼자

들에 비해 기혼자들이 더 많은 직장-가정 갈

등을 경험한다(Herman & Gyllstrom, 1997). 미혼

자는 자신들의 시간과 에너지를 사용하는 데

있어 더 많은 융통성이 있으며, 가정 내에서

수행해야 하는 의무가 더 적다. 따라서, 그들

은 FIW를 더 적게 경험할 가능성이 높다. 기

혼자들의 경우는 배우자의 고용여부가 FIW에

영향을 미치는 잠재적으로 중요한 변수이다

(Greenhaus 등, 1989; Fu & Shaffer, 2001). 직업

이 없는 전업주부 또는 남성은 통상적으로 가

정내 역할담당자가 되어 가정유지/관리의 책

임을 질 것으로 기대되며, 그들은 배우자가

직장에 더 전념할 수 있도록 해주는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 이와 반대로, 둘이 모두 직장

을 가진 맞벌이 부부의 경우는 전업 또는 부

업 여부와 무관하게 직장과 가정 활동에 대한

두 가지 역할 요구에 직면하게 되고, 이로 인

해 FIW 수준이 높아질 것이다.

연구설계 문제와 관련하여, Kossek과 Ozeki

(1998)는 다수의 직장-가정갈등 연구들이 있지

만, 각 연구들은 매우 균질한 특정한 집단 또

는 직무 상황만을 대상으로 연구하였다고 비

판하였다. 그들이 분석한 연구표집을 살펴보

면, 여성 간호사와 남성 엔지니어(Bacharach,

Bamberger, & Conley, 1991)에서 남성 경영자

(Judge, Boudreau, & Bretz, 1994) 등에 까지 여

러 직업군과 계층에 걸쳐 있으나, 각각의 단

일연구들이 사용한 표본들은 성별, 직업, 계층

측면에서 매우 균질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처럼 단일연구의 표집이 특정 성별이나 직

업군에 제한됨으로 인해 각 연구들의 결과물

들을 다른 집단이나 대상에게 적용할 수 있는

일반화가능성은 제한될 수밖에 없는 한계점을

안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의 목적은 다음과 같은 세

가지이다: (1) 직장인들의 가정활동 시간량을

감소시키도록 하는 요인을 탐색하는 것, (2)

시간-기반적 갈등이란 측면에서 직장-가정에

서의 여러 경험과 WIF와 FIW 지각에서 성별

차이를 탐색하는 것, (3) 특정한 지역, 직업군,

성별이 아닌 전국적 수준에서 표집된 맞벌이

기혼부부들을 대상으로 Gutek 등(1991)의 직장

-가정 갈등에 대한 성-역할 고정관념적 설명

틀의 타당성을 재검증하고 확장하는 것.

가정활동 시간량을 감소시키는 요인들

직장활동 시간량

Gutek 등(1991)은 직장활동 시간량이 FIW와

WIF의 지각정도에 미치는 효과가 사람마다

상이한 이유를 설명하기 위해 2가지 이론적

틀을 제안하였다: 합리적 관점(rational view) vs.

성역할 고정관념적 관점(gender-role stereotype

view). 직장-가정 갈등을 설명하는 가장 단순

한 방법은 ‘합리적 관점’에서 바라보는 것이

다. 합리적 관점에 따르면, 한 개인이 지각하

는 갈등의 양은 그 사람이 직장과 가정 영역

에 소비하는 시간량에 정비례하여 증가한다

(Keith & Schafer, 1984). 합리적 관점의 설명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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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이 직장 및 가정관련된 역할에 더 많은

시간을 소모할수록, 더 많은 갈등을 경험한다

는 것이다. 직장-가정관련 연구에서 갈등을

다루는 관점이 지배적인 이유는 희소성이론

(scarcity theory)에 근거하고 있다. 이는 개인들

이 지닌 시간, 에너지, 그리고 주의 등은 한정

된 것이며, 한 역할에 많은 자원을 쏟으면, 다

른 역할에 넣을 수 있는 자원이 필수적으로

감소한다는 것을 가정하는 이론이다(Edwards &

Rothbard, 2000; Sieber, 1974). 다른 말로 하자

면, 만약 어떤 개인이 수행해야 할 다양한 역

할들을 모두 수행할 수 있을 만큼 충분한 시

간이 있다면, 그 사람에게 시간-기반적 역할

갈등은 존재할 수 없다는 것이다. 하지만, 현

대인들은 다양한 역할들을 모두 수행하는 데

시간이 절대적으로 부족하며, 직장인 스트레

스의 매우 큰 부분이 바로 모든 역할 요구들

을 충족시킬 만큼 충분한 시간이 없다는 것에

서 비롯된다는 것을 여러 연구들이 보여주고

있다(Greenhaus & Beutell, 1985; Jacobs & Gerson,

2000; Raynolds, 2003; Spector, Cooper, Poelmans,

et al., 2004).

합리적 관점에서 볼 때, 사람이 일상생활에

서 사용할 수 있는 시간량은 제한된다. 만약

어떤 사람이 직장관련 활동에 많은 시간을 투

입한다면, 이는 곧 가정관련 활동요구를 충족

시킬 시간이 감소되는 결과를 야기할 것이다.

따라서, 개인이 처한 객관적 조건과 그가 지

각하는 직장-가정 갈등 정도 간에는 직접적인

상응성이 존재한다. 이러한 합리적 관점은 연

구들에서 의해 일반적으로 지지되었는데(Gutek

et al., 1991; Keith & Schafer, 1984), 예를 들면,

Greenhaus, Bedeian, 및 Mossholder(1984)는 직무

에 대한 과도한 시간적 몰입은 실제로 직장-

가정 갈등과 정적으로 연관되어 있다는 사실

을 발견하였다.

하지만, 직무시간과 직장-가정 갈등간의 관

계를 연구한 대부분의 이전 연구자들(Gutek et

al., 1991; Voydanoff, 1988)은 유급직무시간이나

정규직무시간만을 사용하였다. 직장인들이 직

무요구사항을 수행하기 위해 정규직무시간 이

상을 소비한다는 것은 일반적 사실(Frone,

Yardley, & Markel, 1997)이며, 이를 고려할 때,

직무시간과 직장-가정 갈등 간의 관계를 연구

할 때는 좀 더 넓은 시각에서 직무관련 시간

을 규명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는 정규직무시간 이외에도 유급 또는 무급의

초과근무시간과 출퇴근 시간까지를 포괄하여

‘직장활동시간’이란 용어로 사용할 것이다.

전통적인 성역할은 남성과 여성에게 각기

다른 역할을 처방한다: 즉, 직장에서 일하는

것은 남성의 몫이며, 가사 책임과 가정 유지

는 여성의 몫이다(Gutek et al., 1991). 수 십 년

간의 급속한 사회문화적 변화가 성역할지각에

서도 많은 변화를 일으켰음에도 불구하고, 이

같은 전통은 여전히 지속되고 있다. 예를 들

자면, 비록 여성이 직장인으로서의 역할을 갖

는 것이 이전보다 수용되어지기는 하지만, 여

전히 남성보다 가족과 가사 일에 더 많은 시

간을 보내고(Berk & Berk, 1979; Nieva & Gutek,

1981; Pleck, 1985), 남성보다는 여성들이 가정

일로 인한 직무수행 침해를 더 많이 받고 있

다(Burley, 1991). 여성이 가정유지의 기본 책임

을 안고 있으며, 가정일로 인한 직무수행 침

해를 더 자주 겪는다는 사실을 고려할 때, 맞

벌이 부부가 거주지를 결정할 때에 여성 직장

에 대한 근접성은 매우 중요한 고려사항이 될

것이다. 게다가 이와 같은 성역할 지각은 그

들의 구직활동의 적극성과 탐색반경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매우 높다. 가족들에 대한 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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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적 안정제공자로서 남성은 보다 적극적으로

구직활동을 할 것이고, 경우에 따라서는 직장

이 긴 출퇴근시간을 요구하거나, 또는 직무관

련 출장이 잦은 직장이라 하더라도 수락할 것

이다. 반대로 여성의 경우는 아이들의 보호자

로서 자기 기본 역할을 염두에 두고 구직활동

을 할 것이며, 이로 인해 기혼남성보다는 기

혼여성들의 구직활동 탐색지역의 반경이 상대

적으로 더 작을 것이다. 이와 같은 고려사항

들을 종합해보면, 일반적으로 여성보다는 남

성의 출퇴근시간이 더 길게 되는 결과를 낳을

것이다. 위의 논의들을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가설들을 도출하였다.

가설 1. 남성들이 여성보다 더 많은 시간을

출퇴근에 소비할 것이다.

가설 2. 출퇴근, 정규직무, 및 유급/무급의

초과근무 등을 포함하는 직장활동에 더 많은

시간을 투입할수록, 가정활동에 투입하는 시

간량은 감소할 것이다.

성별(Gender)과 성-역할 고정관념적 태도

직장과 가정 경험 지각에서 발생하는 성차

이의 문제는 직장-가정 갈등 연구에서 항상

중요한 주제였다. 직장-가정 갈등지각에 대한

역할 특출성의 중요성을 역설한 Greenhaus와

Beutell(1985)의 주장을 바탕으로, 연구자들은

여성이 통상적으로 더 많은 가사 책임을 지

며, 가정 내 역할에 더 많은 중요성을 부여하

기 때문에, 그들이 남성보다 높은 수준의 직

장-가정 갈등을 경험할 것이라고 가정해왔다

(Duxbury & Higgins, 1991). 연구결과들에 의하

면, 비록 여성들이 이전보다 더 많이 교육받

고, 노동인력에서 차지하는 구성비율이 높아

졌고, 고용평등 보장정도가 증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여성들이 여전히 가정 일에 대한

기본적 책임을 수행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Grant, Simpson, & Rong, 1990). 하지만, 이처럼

남녀가 처한 상황에서 중대한 차이가 있음에

도 불구하고, 어떤 연구들의 결과에서는 직장-

가정 갈등 지각에 있어서 성차이가 드러나지

않는 경우들이 많다.

이러한 점들을 염두에 두고, Gutek 등(1991)

은 남녀 간에 보이는 FIW와 WIF의 차별적 보

고현상을 설명하기 위해 성-역할 고정관념적

견해를 도입하였다. 차별적 성역할 요구에 대

한 반응의 결과로, 일반적으로 여성들은 가정

영역이 직장영역으로 침범하는 것을 허용할

가능성이 더 높으며, 반대로 남성은 직장영역

이 가정영역으로 침범하도록 허용할 가능성이

더 높다(Pleck, 1984). 이러한 성-역할 요구가

자기 정체성에서 차지하는 중요성의 크기에

따라서, 사람들은 그것들에 대한 통제력 감소

를 느끼게 될 것이고, 결과적으로 더 많은 갈

등으로 이어질 것이다(Thoits, 1992). 하지만, 동

일한 여건에 처한 남성과 여성 간의 직장-가

정 갈등 지각정도가 차이가 있음을 설명하기

위한 틀로서 성-역할 고정관념적 접근이 갖는

유용성이 분명함에도 불구하고, Gutek 등의 연

구에서는 성-역할 고정관념 관련 가설들이 거

의 지지되지 않았다. 우리는 본 연구를 통해

Gutek 등(1991)의 연구에서 성별과 성-역할 고

정관념이란 용어를 상호교환적으로 사용했다

는 것을 문제점으로 지적하고자 한다. 아울러

더 나아가 아마도 그것이 그들 연구에서 성-

역할 고정관념 관련 가설들이 지지되지 못한

주요 원인이었을 것이라는 주장을 제기하고자

한다.

전통적으로 남성의 자존감과 정체성은 직장

에서의 수행/성취 수준과 관련이 있으며, 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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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자기 개념은 양육과 배우자 역할의 수행수

준과 관련되어 왔다는 사실(Pleck, 1985;

Terborg, 1985)을 고려해 보면, Gutek 등(1991)

의 이러한 연구방법이 부분적으로는 정당화될

수도 있을 것이다. 또한 Cinamon과 Rich(2002)

는 직장-중심, 가정-중심, 또는 균형-중심이라

는 세 가지의 상이한 프로파일들 간 비교를

통해 남성보다는 여성들이 가정-중심 프로파

일(즉, 가정 역할에 더 많은 중요성을 부여하

면서 직장 역할에 낮은 중요성을 부여하는 사

람)에 부합되며, 여성보다는 남성들이 직장-중

심 프로파일(즉, 직장 역할에 더 많은 중요성

을 부여하면서 가정 역할에 낮은 중요성을 부

여하는 사람)에 더 잘 부합된다는 것을 보여

주었다.

하지만, 이러한 연구접근 방법은 모든 남성

과 모든 여성이 자기 성에 부여된 성-역할 고

정관념에 따라서 행동한다는 가정에 기반하고

있으며, 집단 내 변산 가능성을 부정하고 있

는 것이다. 그러므로 이 접근방법(즉, 성과 성

-역할 고정관념을 상호교환적으로 사용하는

것)은 성-역할 고정관념적 태도가 강한 남성

과 여성 집단의 경우에만 적절한 방법이다.

최근 연구들에 의하면, 남성이나 여성 모두

직장관련 책임에 부가하여 상당한 가사관련

책임을 수용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Bond

et al., 1998; Gilbert, Hallert, & Eldridge, 1994).

다른 연구들의 보고에 의하면, 일부 남성과

여성들은 자기 가정과 직장 역할에 대한 몰입

에서 상당한 균형을 유지하고 있다(Novack &

Novack, 1996; Willinger, 1993). 따라서, 이러한

결과들은 전통적 성-역할에 대한 광범위한 사

회화에도 불구하고, 어떤 남성들은 전통적인

직장역할의 중요성에 추가하여 가정역할에도

중요성을 부여하고 있으며, 어떤 여성들은 전

통적인 가정역할에 추가하여 직장역할에 점증

적인 중요성을 부여한다는 것을 보여준다. 아

울러 Cinamon과 Rich(2002)는 직장-가정 갈등에

대한 연구에 있어서 성간 편차(between gender

variations)뿐만 아니라 성내 편차(within gender

variations)도 고려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제기

하였다. 따라서, 특정성별 내에서 발생하는

개인적 편차에 대한 이해는 단순한 지식의

수준을 넘어서 직장-가정 갈등지각에 있어 개

인 간 차이를 설명하는 데 가치 있는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즉, 기존 연구결과들이 보이

는 다양한 범위의 결과들을 모든 남성 또는

모든 여성에게 일반화하기 보다는 직장과 가

정역할의 중요성에 대한 믿음의 정도에 있어

서 남성과 여성집단 각각에서 나타나는 변산

성이 갖는 조절효과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는

점이다(Cinamon & Rich, 2002; Kerpelman &

Schvaneveldt, 1999). 따라서 우리는 다음과 같은

가설들을 제안한다.

가설 3. 남성이 여성보다 직장활동에 더

많은 시간을 투입할 것이고, 여성은 남성보

다 가정활동에 더 많은 시간을 투입할 것이

다.

가설 3a. 가정 및 직장활동에 대한 투입시

간량을 예측하는 데 있어서 성별과 성-역할

고정관념 간의 이원상호작용이 존재할 것이

다: (1) 성-역할 고정관념이 강한 남성은 고정

관념이 약한 남성에 비해 직장활동에 더 많은

시간을 투입하고, 가정활동에 더 적은 시간을

투입할 것이다; (2) 성-역할 고정관념이 강한

여성은 고정관념이 약한 여성에 비해 가정활

동에 더 많은 시간을 투입하고, 직장활동에

더 적은 시간을 투입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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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 총소득에 대한 개인의 기여율

본 연구에서 우리는 직장활동 시간량과 성-

역할 고정관념적 태도뿐만 아니라, 가정 총소

득액에 대한 개인의 기여비율 역시 가정활동

시간량을 결정하는 중요변인이 될 것이라고

제안하고자 한다. 가정이 수행해야할 여러 가

지 기능들이 있지만, 그 중 중요한 하나는 팀

원(즉, 남편과 아내)들이 함께 지향하는 성취

목표(즉, 재정적 안정 속에서 자녀를 양육하는

것)를 지닌 하나의 특수한 형태의 팀과 같은

기능을 수행해야 한다고 볼 수 있다. 팀 내에

서는, 비록 팀의 효과적 기능을 보장하기 위

해 모든 팀원들이 모든 책임들을 최소한 어느

정도씩 수행해야 하지만, 팀 공동목표 달성을

위해 각 팀원의 강점과 약점들을 바탕으로 역

할을 구분하고, 동시에 특정 팀원에 대한 불

공정한 과부하를 방지하기 위해 역할할당의

균형을 유지하기 위해 노력을 기울인다. 이와

같은 논리를 가족 삶에 적용하자면, 여성은

가사노동의 책임을, 남성은 경제적 안정제공

자 역할수행이 요구되므로 가정 내에서의 전

통적인 노동 구분은 성원의 장단점이 아니라

순수히 성별에 기반하고 있다(Higgins, Duxbury,

& Lee, 1994). 부부와 같은 친밀관계에서 발생

하는 복잡한 심리적 역학관계 등을 배제하고

순수한 경제적 관점에서 볼 때, 어떤 관계지

속과정에서 형평성(equity)을 느끼려면 그 관계

유지에 대한 각 파트너의 기여정도가 균형을

이루어야 한다. 바꾸어 말하자면, 한 영역에서

개인의 기여량이 증가할수록 다른 요구사항을

수행해야 한다는 압박감은 덜 해질 것이라고

기대해 볼 수 있다. 그러므로, 가정 총소득에

대한 기여량이 많은 사람은 기여량이 적은 사

람에 비해 가정관리에 대한 책임감을 덜 느낄

것이라고 기대해 볼 수 있다.

가설 4. 가정 총소득에 대한 기여율이 높은

사람은 기여율이 낮은 사람보다 가정활동에

더 적은 시간을 투입할 것이다.

하지만, 우리의 성-역할 고정관념은 가사노

동이나 육아 등의 가정관련 활동에 있어서 여

성들에게 차별적인 요구를 부여하고 있다. 비

록 직장여성이 전업주부들보다는 더 적은 시

간을 가사노동과 육아에 투입하겠지만, 그들

은 직장인 남성들보다는 훨씬 더 많은 시간을

가정 내 역할 책임들을 수행하기 위해 투입한

다(Parasuraman & Greenhaus, 1993). 가정의 경제

적 안정제공은 전통적으로 남성 역할로 간주

되었다는 점을 감안할 때, 가정관련 활동에

대한 부담의 경감정도라는 측면에 있어서 가

정 총소득에 대한 高기여율 여성과 低기여율

여성 간의 차이는 高기여율 남성과 低기여율

남성 간의 차이보다는 훨씬 클 것이다. 다른

말로 하자면, 가정에 수입을 제공하는 일은

전통적인 남성 역할이므로 高기여율 남성은

低기여율 남성보다 ‘조금’ 더 잘한 사람일 수

있지만, (가정에 수입을 제공하는 것은 여성의

전통적 역할영역을 넘어서는 기여이기 때문

에) 高기여율 여성은 低기여율 여성보다는 고

유영역인 가정관련 활동에서 더 적은 시간을

투입하도록 허용될 것이라는 것이다. 즉, 高기

여율 여성은 파트너의 영역에 대해 많은 기여

를 했기 때문에 低기여율 여성에 비해 유의미

하게 적은 시간을 가정활동에 투입할 것이지

만, 남성의 경우에는 차이가 없을 것이라고

예상할 수 있다. 이와 같은 논의들은 가설 4a

로 귀결된다.

가설 4a. 가정활동 시간량을 예측하는 데

있어서, 가정 총소득에 대한 기여율과 성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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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의 이원상호작용이 존재할 것이다. 구체적

으로, 가정 총소득에 대한 기여율이 높은 여

성은 기여율이 낮은 여성보다 가정활동에 더

적은 시간을 투입할 것이다. 하지만, 남성들에

게는 기여율에 따른 가정활동 시간량 차이가

없을 것이다.

가정 및 직장활동 시간량, 성별, 성-역할 고정

관념과 WIF / FIW 간의 관계

전술한 바와 같이, 합리적 관점에 의하면

갈등이 직장과 가정활동에 투입된 전체 시

간 수와 관련된 것이라고 단정하며, 한 영역

에 많은 시간을 투입할수록 다른 영역에서의

갈등 경험은 증가할 것이라고 제안하고 있다.

시간이란 제한된 자원이기 때문에 가사노동에

더 많은 시간을 투입한다는 것은 즉 직장을

위한 시간이 부족함을 의미한다. 이것이 FIW

의 정도를 증가시키는 결과를 낳는다. 사람들

이 가정생활보다는 직장생활에 대한 통제력이

상대적으로 미약하다는 사실에 근거하여, 연

구자들은 직장-가정 갈등의 원인으로 직장관

련 변수들에 더 많은 관심을 기울이는 경향이

있다(Higgins & Duxbury, 1992). 한 개인이 역할

들을 적절하고 편안하게 수행하기에는 시간과

에너지 요구가 너무 많을 때, 역할 과부하는

발생한다. 스스로 조절할 수 있는 것보다 직

무부하가 더 크다고 지각하는 사람들은 부정

적 감정, 피로감, 긴장, 그리고 다른 정신건강

관련 문제들을 경험하게 될 것이며(Cooper &

Hensman, 1985), 더 나아가 그들은 높은 수준

의 WIF를 경험하게 될 것이다. 이와 유사하

게, 실제 직장활동 투입시간이 증가할수록, 가

정활동을 위해 사용할 수 있는 시간 수는 감

소하게 될 것이다(Greenhaus & Beutell, 1985).

따라서, 우리는 가정활동에 투입하는 시간의

증가가 FIW에 영향을 미치는 것과 동일하게

직장활동에 투입하는 시간량과 WIF 간에는

직접적인 관련성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 직장/가정관련 변수들에 대한 이 같은

논리의 흐름을 바탕으로 우리는 가설 5와 가

설 6을 도출하였다.

가설 5.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직장활동에

투입하는 시간이 증가할수록, 더 많은 WIF를

경험할 것이다.

가설 6.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가정활동에

투입하는 시간이 증가할수록, 더 많은 FIW를

경험할 것이다.

Gutek 등(1991)은 남성이 여성보다는 더 높

은 수준의 WIF를 경험할 것이며, 여성은 남성

보다 더 높은 수준의 FIW를 경험할 것이라는

가능성을 제안하였지만, 그들의 연구결과는

지지되지 못하였다. 하지만, 그들의 연구표집

이 심리학 교수, 기업 관리자 등과 같은 전문

직 종사자였다는 점을 감안해 볼 때, 그들은

일반적인 근로자들보다는 직무관련 융통성이

더 많은 사람들이라고 볼 수 있다. 게다가 이

들을 대상으로 유급의 정규직무시간만을 측정

하였다는 점도 변수들 간 관련성을 발견하지

못한 원인이 될 수 있다. 이런 점들을 고려할

때, Gutek 등이 제안한 가능성을 다양한 직무

집단의 표집을 대상으로 새롭게 추가된 변수

들을 고려하면서 재검증해보는 것은 의미 있

는 연구작업이다. 남성이 여성보다 더 많은

시간을 직무에 투입한다는 점을 고려할 때,

만약 어떤 활동에 투입한 시간량이 갈등지각

강도에 그대로 반영된다면 여성보다는 남성이

더 많은 WIF를 경험할 것이다. 추가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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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역할에 대한 남성의 투입시간량이 더 많

다는 것은 반대로 가정역할 수행을 위한 시간

과 에너지의 부족을 야기할 것이다.

하지만, 우리는 이 문제에 관한 단정적 결

론을 내리기 전에 성-역할 고정관념적 태도의

역할을 이 논리적 추론과정에 포함시키고자

한다. 규범적으로 강화된 성-기반적 신념/기대

들은 남성과 여성이 경험하는 직장과 가정 역

할의 특성과 압력들에 대한 차이의 가능성을

제안하고 있다. 여성은 재정적 안정감보다는

안정적 가정환경을 제공하도록 사회적 성-역

할이 부여되어왔다. 따라서, 만약 어떤 여성이

성-역할 고정관념적 태도가 높다면, 그녀는

직장에서 많은 시간을 소비하는 것이 부담스

러울 것이다. 따라서, 동일한 시간을 직장활동

에 투입하더라도 이 여성은 성-역할 고정관념

이 약한 여성에 비해 더 많은 WIF를 경험할

것이다. 반대로 남성의 경우는 직장에서 많은

시간을 보내고 가정에 안정적인 수입을 제공

하는 것은 자기 정체감의 중요한 일부분이다.

남성들은 직장활동에 몰두하고 더 많은 시간

을 보낸다는 사실이 자신을 가정활동에서 멀

어지도록 만든다는 사실은 알고 있음에도 불

구하고 자기 직장활동이 가정을 위한 최선의

기여방법이라고 여긴다. 따라서 성-역할 고정

관념이 강한 남성이나 약한 남성이나 직장활

동 시간량으로 인한 WIF 지각 정도의 차이는

없을 것이다.

이와 유사하게, 만약 성-역할 고정관념이 강

한 남성이 많은 시간을 가정활동에 투입해야

한다면, 그는 그것을 부담스러워 할 것이다.

왜냐하면 남성은 사회적으로 경제적 안정제공

자로서의 성-역할을 부여받았기 때문이다. 그

러므로 동일한 시간을 가정활동에 투입하더라

도 그는 성-역할 고정관념이 약한 남성에 비

해 더 높은 수준의 FIW를 경험할 것이다.

하지만, 여성의 경우는 안정적 가정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가정역할에 많은 시간을 투입

하는 것은 여성 자기 성-역할 정체감의 일부

분이므로, FIW 지각에 있어서 성-역할 고정관

념이 강한 여성과 약한 여성의 차이는 가정활

동에 많은 시간을 투입하는 성-역할 고정관념

이 강한 남성과 약한 남성 간의 차이만큼 크

지는 않을 것이다. 이러한 논리를 바탕으로 다

음과 같은 삼원상호작용 가설들이 도출되었다.

가설 5a. WIF를 예언하는 데 있어서 성차,

성-역할 고정관념, 그리고 직장활동 시간량

간에는 삼원상호작용이 존재할 것이다. 구체

적으로 여성의 경우에는 직장활동 시간량이

증가할수록 성-역할 고정관념이 강한 여성은

고정관념이 약한 여성보다 높은 수준의 WIF

를 경험할 것이다. 하지만, 남성의 경우에는

직장활동 시간량이 증가하더라도 고정관념이

강한 남성과 약한 남성 간 WIF 지각 차이가

없을 것이다.

가설 6a. FIW를 예언하는 데 있어서 성차,

성-역할 고정관념, 그리고 가정활동 시간량

간에는 삼원상호작용이 존재할 것이다. 구체

적으로 남성의 경우에는 가정활동 시간량이

증가할수록 성-역할 고정관념이 강한 남성은

고정관념이 약한 남성보다 높은 수준의 FIW

를 경험할 것이다. 하지만, 여성의 경우에는

가정활동시간이 증가하더라도 고정관념이 강

한 여성과 약한 여성 간 FIW 지각 차이가 없

을 것이다.

방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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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료

본 연구의 분석을 위한 자료는 미국 NSCW

(1998 National Study of the Changing Workforce)

의 자료를 사용하였다. NSCW의 조사는 무선

다이얼링 방법을 사용하여 미국 전역의 표본

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전화설문조사로서 전화

로 접촉된 사람들의 약 95%가 인터뷰를 완결

하였다(NSCW 조사방식에 대한 기술적 세부사

항은 Bond 등(1998)을 참고하기 바람). 원자료

는 3,551명의 응답자에 대한 자료를 포함하고

있지만, 본 연구의 목적달성을 위해 표집을

일부 한정하였다. 구체적으로 우선 자영업자

들은 자신들의 직장과 가정활동 책임에 대한

통제력이 높기 때문에 표집에서 제거하였고,

그 결과 2,877명의 직장인 표집으로 감소하였

다. 우리는 여기에 2가지의 제한을 추가하였

다. 첫째, 직장-가정 갈등은 배우자(또는 자녀)

와 함께 거주하는 경우에 현저하기 때문에

(Herman & Gyllstrom, 1997), 독신인 응답자들을

배제하였다(N=1,795으로 감소). 둘째, 앞에서

언급했던 것처럼, 본 연구의 주요 초점은 맞

벌이 부부이므로 홑벌이 피험자는 제거하였다.

따라서, 최종적으로 포함된 응답자는 직장인

이면서, (배우자가 전업 또는 부업으로 직장생

활을 하는 지 여부와 상관없이) 맞벌이를 하

는 기혼자(또는 사실혼관계) 1,289명이었다. 응

답자들은 여성(56.4%)이 남성보다 많았으며,

연령측면에서 30대(32.9%)와 40대(31.8%)가 주

축이었으며, 주로 사기업(63.0%)에서 일하고

있었다. 교육수준 측면에서는 고졸이하(32.5%)

와 2년제 대학졸업자(32.7%)가 주축이었으며,

가구당 18세 이하 자녀의 숫자는 평균 1.04명

이었다.

직장의 가정침해(WIF)와 가정의 직장침해

(FIW)

WIF와 FIW는 자료의 원저자들(Bond et al.,

1998)이 제작하여 사용한 각각 5문항으로 측

정하였다. 이들 10개 문항들은 원래척도 값들

을 역전시켜 사용하였다. WIF의 문항을 예로

들자면, “지난 3개월 동안, 직장 때문에 귀하

의 가족이나 다른 중요한 사람과 충분한 시간

을 가질 수 없었던 적이 얼마나 자주 있었는

가?”, “..., 직장 때문에 귀하의 가족이나 다른

중요한 사람과 함께할 충분한 에너지가 없

었던 적이 얼마나 자주 있었는가?” 등이다.

FIW 척도의 문항을 예를 들자면, “지난 3개월

동안, 귀하의 가족이나 사생활 문제가 직장

일을 시간 내에 완수하는 데 방해가 되었던

적은 얼마나 자주 있었습니까?”, “ ..., 귀하의

가족이나 사생활 문제가 직장일에서 최선을

다할 수 없도록 방해가 되었던 적은 얼마나

자주 있었습니까?” 등이다. 모든 문항들은 리

커트식 5점 척도(1=전혀 없었다; 5=매우 자

주)에 응답하도록 하였으며, WIF와 FIW척

도는 각각 5문항의 평균값을 사용하였다(각

각 alpha=.87; .80).

성-역할 고정관념

성-역할 고정관념은 단일문항으로 측정하였

다1): “남자가 돈을 벌어오고, 여자는 가정과

1) 성-역할 고정관념이 단일문항으로 측정된 관계

로 그 측정값이 응답자 자기 성 또는 반대 성의

역할에 대한 고정관념을 반영하는 지를 구분하

는 것이 불가능하였다. 예를 들어, 만약 어떤 여

성이 본 문항에 대해 ‘매우 동의한다(4)’고 했다

면, 그 반응이 ‘남성이 돈을 벌어와야 한다’는 구

절에 동의한 것인지, ‘여성이 가정과 아이들을

돌보아야 한다’는 구절에 동의한 것인 지, 아니

면 둘 다에 동의한 것인지가 불분명하다는 한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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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들을 돌보는 것이 모든 사람에게 훨씬 좋

다라는 주장에 대해 귀하는 어느 정도 동의하

십니까?” 본 문항에 대한 응답은 1(전혀 동의

하지 않는다)에서 4(매우 동의한다)까지 분포

한다.

직장활동 시간량과 가정활동 시간량

NSCW조사는 직장활동 및 가정활동과 관련

하여 아주 세부적인 활동시간 응답치들을 포

함하고 있다. 우리는 응답자가 매주 직무관련

활동을 위해 필요한 시간들을 모두 합산하여

주당 평균 직무활동 시간량을 산출하였다. 세

부적으로 다섯 가지 범주의 직무관련 활동시

간들을 합산하였는데, 여기에는 (1) 고용계약

상에 명시된 주당 평균 정규직무시간 뿐만 아

니라, (2) 유급 초과근무시간, (3) 무급 초과근

무시간, (4) (응답자가 2개 이상의 직장을 갖고

있는 경우에는) 주직장이 아닌 다른 직장에서

일한 시간 등을 포함하였으며, 추가적으로 우

리는 (5) 응답자가 직장과 가정 간 출퇴근에

소요되는 평균시간을 계산하여 포함시켰다.

이를 위해 응답자의 일일 평균 출근 및 퇴근

소요시간(분)을 합산하여 주당 평균 출근일수

로 곱한 후에, 단위를 시간으로 변환하여 주

당 평균 출퇴근 소요시간으로 산정하였다. 따

라서, 본 연구에서 (주당 평균) 직장활동 시간

량은 직무활동시간에 출퇴근 소요시간을 포함

하여 산출한 시간 수를 말한다.

본 연구의 응답자들에게 근무일과 휴무일에

점이 있다. 우리는 추후의 분석에서 본 문항에

대한 응답을 자신의 성에 대한 고정관념 정도를

반영하는 값으로 가정하였다. 본 문항이 지닌 양

방향적 속성 때문에 우리는 추후의 위계적 회귀

분석에서 도출된 성-역할 고정관념의 베타값을

해석하지 않았다.

각각 가족을 위한 활동(즉, 가사일 및 육아활

동)에 투입하는 평균 시간을 물었다. 그들이

응답한 각각의 시간 수를 응답자의 주당 근무

일수와 휴무일수로 각각 곱하여 합산한 값이

(주당 평균) 가정활동 시간량이다.

총가정 소득에 대한 기여율

가정의 년간 총소득액에 대한 응답자의 기

여율을 계산하기 위해 직전 해의 응답자 연봉

총액을 가정 총소득액(즉, 응답자와 배우자의

연봉 합산액)으로 나누었다2). 따라서, 응답자

의 가정총소득에 대한 기여율은 0에서 1사이

의 값을 갖는다.

통제변인

우리는 본 연구의 관심변수와는 별개로 변

수 간 가설적 관계들의 효과에 혼입을 유발할

수 있는 일부 변수들을 통제하였다: 즉, 응답

자의 고용형태(전업/부업), 배우자의 고용형태,

자녀유무, 그리고 응답자의 연봉총액.

응답자의 고용형태는 “귀하나 고용주는 귀

하의 현 직무를 전업 또는 부업으로 생각하십

니까?”라는 물음에 대한 답을 바탕으로 분류

하였다(자료입력: 1=부업직, 2=전업직). 배우

자의 고용형태는 “귀하의 배우자가 소속된 모

든 직장들을 통털어서 (정규직무시간, 유급/무

급 초과근무 등을 모두 포함해 고려할 때) 주

당 몇 시간이나 일을 하십니까?”라는 물음에

대해 총 합산값이 35시간을 넘는 경우는 전업

2) 원자료에는 가정의 금융소득액(즉, 예금이자, 투

자수익 등) 자료도 포함되어 있지만, 일반적으로

금융소득이 없는 가정이 많았을 뿐만 아니라 그

액수가 합계 연봉액에 비해 매우 적고, 무엇보다

도 부부공동의 산출물이므로 본 연구에서는 배

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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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로, 35시간 미만은 부업배우자로 간주

하였다(자료입력: 1=부업배우자, 2=전업배우

자). 자녀 유무는 “귀하와 최소한 지난 6개월

을 함께 거주한 자녀가 있습니까?(귀하가 책임

을 져야하는 지 여부와 관계없으며, 친자, 입

양자, 또는 재혼한 배우자의 자녀 등 모두를

포함합니다.)”라는 물음에 대한 답을 바탕으로

분류하였다(자료입력: 0=자녀없음, 1=자녀있

음). 우리는 본 연구에서 가정 총소득에 대한

응답자의 기여비율이 가정활동 시간량에 미치

는 효과에만 관심이 있으며, 연봉금액 그 자

체의 효과는 연구관심대상이 아니다. 따라서,

연봉금액 그 자체가 미칠 혼입효과를 통제하

기 위해 통제변인에 포함시켰다(직전 년도 세

전 연봉총액, 단위: 달러).

자료 분석

가설 1은 남성과 여성집단 간의 t-검증을 사

용한 집단비교를 통해 검증하였으며, 가설2, 3,

3a, 4, 4a는 위계적 회귀분석을 사용하여 검증

하였다. 이들 회귀분석에서 변수들의 진입순

서는 1단계에 통제변인들, 2단계에 독립변인

들, 그리고 3단계에 이원상호작용변인들(성별*

가정 총소득 기여율; 성별*성-역할 고정관념)

이 진입하였다. 가설 5, 5a, 6, 6a의 검증을 위

한 위계적 회귀분석은 4단계로 구분하여 변수

들을 회귀식에 진입시켰다. 1단계는 통제변인

들, 2단계는 독립변인들이 진입하였다: 즉,

WIF(또는 FIW)를 예언하는 경우, 성별, 성-역

할 고정관념, 직장활동 시간량(또는 가정활동

시간량). 3단계는 독립변수들 간의 이원상호작

용 변인들이 진입하였으며, 마지막 단계로 삼

원상호작용 변인들이 회귀식에 진입하였다.

이 분석들에서 독립변수값들은 중심화(Centering;

Cohen & Cohen, 1983)를 시켰는데, 이는 독립

변수의 주 효과와 상호작용 효과 간의 다중공

선성을 감소시키기 위함이었다. 이와 같은 중

심화 절차는 회귀식에 진입한 상호작용변수

베타값의 해석가능성을 증가시켜주는 역할을

한다(Cohen & Cohen, 1983). 아울러 중심화 절

차는 회귀식의 단순한 선형적 변형이기 때문

에 다중R계수값(multiple R coefficients)이나 변수

주효과의 베타값에는 아무런 변화를 주지 않

는다.

결 과

본 연구에 포함된 변수들의 평균값, 표준편

차, 변수간 상관계수, 그리고 내적일관성 신뢰

도 계수(alpha) 등은 표 1에 제시되어 있다.

표 1에 포함된 변수들에서 남성과 여성집단

평균값 간에 의미 있는 차이가 존재하는 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t-검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성-역할 고정관념을 제외한 모든 변

수들에서 남녀 간 차이가 존재하였다.

구체적으로 보면, 남성들은 1일 출퇴근 소

요시간(남성=.77; 여성=.64, t=4.62, p<.01)이나

주당 출퇴근 소요시간(남성=3.98; 여성=3.16,

t=5.50, p<.01) 측면에서 여성들보다 더 많은

시간을 소모하고 있었다. 이는 가설 1을 지지

하는 결과이다. 또한 남성들은 여성들보다 유

의미하게 많은 시간을 직장활동에 투입하고

있었으며(남성=53.55; 여성=45.01, t=10.81, p<

.01), 가정 총소득에 대한 기여율 측면에서도

여성들보다 더 많은 기여를 하고 있었다(남성

=.63; 여성=.41, t=23.41, p<.01). 반면 여성들

은 근무일 또는 휴일에 상관없이 남성들보다

더 많은 시간을 가정활동에 투입하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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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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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표 1은 여성들이 남성보다 유의미하게

더 높은 수준의 FIW(남성=1.88; 여성=1.97,

t=-2.32, p<.05)와 WIF(남성=2.85; 여성=3.01,

t=-2.95, p<.01)를 경험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아울러 남성이나 여성 모두 FIW보다는

WIF 지각정도가 더 높았으며, 이는 사람들이

가정생활보다는 직장생활에 대한 통제력이 상

대적으로 미약하다는 이전 연구들(Higgins &

Duxbury, 1992)의 논의를 지지하는 결과라고

볼 수 있다.

표 1은 또한 일부 변수들을 예언하는 데 있

어서 성별과 성-역할 고정관념 간의 잠재적

상호작용이 존재함을 보여주고 있다.3) 세부적

으로 보면, 성-역할 고정관념이 약한 여성에

비해 고정관념이 강한 여성은 전업보다는 부

업으로 직장활동을 더 많이 하며(r=-.14, p<

.01), 출퇴근에 더 적은 시간을 투입한다(주당

시간 r=-.07, p<.05). 그로 인해 그들은 고정관

념이 약한 여성들에 비해 더 적은 연봉을 받

으며(r=-.12, p<.01), 가정 총소득에 대한 기여

율도 낮다(r=-.15, p<.01). 하지만, 그들은 고정

관념이 강한 여성들에 비해 가정활동에 더 많

은 시간을 투입한다(r=.13, 13, 16, p<.01; 각각

근무일, 휴무일, 주당 평균).

반대로, 성-역할 고정관념이 강한 남성은

고정관념이 약한 남성에 비해 부업보다는

전업으로 더 많이 근무하며(r=.12, p<.01), 가

정총소득에 대한 기여율도 더 높다(r=.17,

p<.01).

가설 2는 어떤 사람이 직장활동에 많은 시

간을 투입할수록, 가정활동에 더 적은 시간을

3) 표 1의 대각선 아래는 남성집단, 위는 여성집단

의 상관계수가 제시되어 있으므로 대각선 위와

아래의 동일변수 간 상관계수 값을 비교해보면

변수 간 상호작용 가능성을 추정해 볼 수 있음.

투입할 것이라고 제안하고 있다. 가설 2와 관

련된 예언변수들과 가정활동 시간량 간의 관

계를 분석함에 있어서, 우리는 응답자의 가정

활동시간 사용패턴을 보다 세부적으로 탐색해

보기 위한 목적으로 3개의 위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즉, 주당 총 시간, 근무일, 그리고,

휴무일. 표 2에 제시된 것처럼, 3개의 위계적

회귀분석 모두에서 통제변인들은 유의미한 효

과를 보였다(R2=.32; .24; .36, p<.01 각각 주당

합계시간, 근무일, 그리고 휴무일). 세부적으로,

주당 가족활동 시간량을 결정하는 데 있어서

자녀유무가 가장 큰 설명변량을 보였다(β=.52,

p<.01). 응답자의 고용형태(β=-.10, p<.01)와

연봉액(β=-.06, p<.05)도 역시 주당 가족활동

시간량을 유의미하게 예언하는 변수들이었는

데, 이는 전업고용자들과 연봉액이 높은 사람

이 그 반대의 경우보다는 유의미하게 적은 시

간을 가족들과 함께 보낸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와 같은 일부변수들의 영향을 통제한 이

후에도 직장활동 시간량은 주당 가정활동 시

간량과 유의미한 부적 관련성을 보였다(β

=-.11, p<.01). 직장활동 시간량은 응답자가 근

무일에 가족과 함께 보내는 시간과 부정적인

관련성을 보였지만(β=-.08, p<.05), 휴무일에는

관련성이 없었다(β=-.04, p=n.s.).

표 2는 또한 근무일에는 가정 총소득 기여

율과 가족활동 시간량 간에 유의미한 부적 관

련성이 존재하지만(β=-.12, p<.01), 휴무일이나

주당 총 시간량의 경우에는 그들 간에 유의미

한 관련성이 없었다는 것을 보여준다. 이는

가설 4를 부분적으로만 지지하는 결과이다.

성별과 가정 총소득 기여율 간의 이원상호

작용을 제안한 가설 4a는 지지되었다. 비록 그

관계가 휴무일의 가정활동 시간량을 종속변수

로 한 분석에서는 유의수준에 근접하는 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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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관련성만 보였으나(β=.07, p=.07), 근무일(β

=.14, p<.01)이나 한주 평균(β=.11, p<.01)을

대상으로 한 분석에서는 유의미한 관련성을

보였다.

그림 2는 주당 총 가정활동시간을 기준으로

이 변수들 간의 이원상호작용을 도식한 것이

다. 여성의 경우에는 高기여율 여성이 低기여

율 여성에 비해 유의미하게 적은 시간을 가정

활동에 투입하였다(高기여율 여성 평균=41.2

시간; 低기여율 여성 평균=51.3시간; t(341)=

2.80, p<.001). 하지만, 남성의 경우에는 가정

총소득 기여율에 따른 가정활동 시간량의 차

이가 없었으며, 이 결과는 가설 4a를 지지하는

것이다. 표 2와 표 3에 제시된 것처럼, 가설 3

은 지지되었다. 세부적으로 보면, 자녀유무,

주당 시간 근무일 휴무일

R2 Δ R2 β R2 Δ R2 β R2 Δ R2 β

1. 통제변인 .32** - .24** - .36** -

자녀유무 .52** .44** .60**

고용형태(전업/부업) -.10** -.13** .02

연봉액($) -.06* -.04 -.07*

2. 독립변인 .35** .03** .25** .01** .39** .03**

직장활동 시간량 -.11** -.08* -.04

성별 .13** .08* .16**

성-역할 고정관념 -.00 -.00 .04

가정 총소득 기여율 -.07 -.12* -.04

3. 상호작용변인 .36** .01** .26** .01** .39** .00

성별 * 성역할 고정관념 .05 .04 .01

성별 * 가정총소득 기여율 .11** .14** .07

N = 1,099; * p<.05. ** p<.01

주. 자녀유무 0=없음, 1=있음; 고용형태 0=부업, 1=전업; 성별 0=남성, 1=여성.

표 2. 가정활동 시간량에 대한 위계적 회귀분석 결과(주당 시간, 근무일, 휴무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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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가정활동 시간량에 미치는 성별과 가정 총

소득 기여율의 이원상호작용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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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형태, 연봉총액의 효과를 통제한 이후에

도 응답자 성별은 가정활동 시간량과 유의미

한 관련성이 있으며(β=.13, p<.01), 직장활동

시간량과도 유의미한 관련성이 있었다(β=-.15,

p<.01). 즉, 남성들은 여성들보다 직장활동에

더 많은 시간을, 여성들은 남성들보다 가정활

동에 더 많은 시간을 투입하였다.

하지만, 가설 3a와는 달리 주당 직장활동

시간량이나 가정활동 시간량을 예측하는 데

있어서 성별과 성-역할 고정관념 간의 이원상

호작용은 유의미하지 않았다(각각 β=-.04, .05;

p=n.s.).

가설 5와 가설 5a를 검증하기 위한 위계적

회귀분석 결과가 표 4에 제시되어 있다. 표 4

직장의 가정침해(WIF) 지각

R2 ΔR2 β

1. 통제변인 .03** ‐

자녀유무 .07*

고용형태(전업/부업) -.01

연봉액($) -.03

2. 독립변인 .13** .10**

직장활동 시간량 .29**

성별 .20**

성-역할 고정관념 .16**

3. 이원상호작용변인 .13** .00

성별 * 직장활동 시간량 .10*

성별 * 성-역할 고정관념 .03

직장활동 시간량 * 성-역할 고정관념 -.07

4. 삼원상호작용변인 .14** .01**

성별 * 성-역할 고정관념 * 직장활동 시간량 .13**

N=1,109 * p<.05 ** p<.01

표 4. 직장의 가정침해(WIF) 지각에 대한 위계적 회귀분석 결과

직장활동 시간량

R2 ΔR2 β

1. 통제변인 .34** ‐

자녀유무 -.01

고용형태(전업/부업) .49**

연봉액($) .12**

2. 독립변인 .37** .03**

성별 -.15**

성-역할 고정관념 -.09**

3. 상호작용변인 .37** .00

성별*성-역할 고정관념 -.04

N=1,109 * p<.05. ** p<.01

표 3. 직장활동 시간량에 대한 위계적 회귀분석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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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WIF 지각에 미치는 성별, 성-역할 고정관념, 직장활동 시간량의 삼원상호작용 효과

가정의 직장침해(FIW)

R2 Δ R2 β

1. 통제변인 .02** ‐

자녀유무 .12**

고용형태(전업/부업) .06*

연봉액($) .05

2. 독립변인 .03** .01*

가정활동 시간량 -.02

성별 .09**

성-역할 고정관념 .01

3. 이원상호작용변인 .03** .00

성별 * 가정활동 시간량 .06

성별 * 성-역할 고정관념 .03

가정활동 시간량 * 성-역할 고정관념 -.06

4. 삼원상호작용변인 .03** .00

성별 * 성-역할 고정관념 * 가정활동 시간량 .04

N=1,100 * p<.05 ** p<.01

표 5. 가정의 직장침해(FIW) 지각에 대한 위계적 회귀분석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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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볼 수 있듯이, 직장활동에 투입하는 시

간이 많아질수록, WIF가 증가한다는 가설 5는

지지되었으며(β=.29, p<.01), 아울러 성별이

WIF 지각의 주요 예언변수였으며, 구체적으로

남성보다는 여성의 WIF 지각정도가 더 높았

다(β=.20, p<.01).

성별과 주당 직장활동 시간량 간의 이원상

호작용(β=.10, p<.05)과 성별, 성-역할 고정관

념, 그리고 주당 직장활동 시간량 간의 삼원

상호작용의 효과(β=.13, p<.01)도 유의미하였

다. 이는 가설 5a를 지지하는 결과이다. Aiken

과 West(1991)는 상위의 상호작용 효과가 유의

미한 경우에는 하위 상호작용 효과를 해석하

지 않는 것이 타당하다고 제안하였다. 따라서,

우리는 이원상호작용 효과는 해석하지 않았고,

삼원상호작용의 방향을 그림 3에 도식하였다.

그림 3을 살펴보면, 가설 5a에서 제시한 것

처럼, WIF의 지각 정도를 예측하는 데 있어서

성-역할 고정관념과 직장활동 시간량 간의 상

호작용효과는 남성보다는 여성들에게서 더 현

저하게 나타났다.

가설 6과 가설 6a를 검증하기 위한 위계적

회귀분석 결과는 표 5에 제시되어 있다. 표에

서 보는 것처럼, FIW 지각 정도를 예측하는

데는 자녀유무와 성별이 가장 중요한 변수였

다(각각 β=.12; .09, p<.01). 즉, 자녀가 있는

직장인일수록, 남성보다는 여성이 더 높은 수

준의 FIW를 지각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가정

활동에 많은 시간을 투입한 사람이 더 많은

FIW를 경험할 것이라는 가설 6이나, FIW 지

각에 대해 성별, 성-역할 고정관념, 그리고 가

정활동 시간량 간의 삼원상호작용 효과가 존

재할 것이라고 예언한 가설 6a는 모두 지지되

지 않았다(각각 β=-.02; .04, p=n.s.).

논 의

본 연구의 목적은 (1) 직장인들이 가정활동

시간량을 줄이도록 하는 원인들을 탐색하고,

(2) 시간-기반적 갈등이란 측면에서, 가정-직

장 경험과 WIF/FIW 지각에 있어서 남녀 간

차이가 존재하는 지를 탐색하며, (3) 다양한

직업집단들에서 표집된 직장인 맞벌이 기혼자

들을 대상으로 Gutek 등(1991)의 이론적 접근

틀이 타당한 지를 재검증 해보고자 하는 것이

었다. 본 연구에서 우리는 직장인들의 가정활

동 시간량과 직장활동 시간량 간의 관계를 보

다 구체적으로 정립해보기 위해 출퇴근시간과

유급/무급 초과근무시간까지도 포함한 포괄적

인 직장활동 시간량을 산출해보았으며, 더 나

아가 가정 총소득에 대한 개인의 기여율이 미

치는 효과까지도 포함하여 검토해 보았다.

가설 1에 대한 검증 결과는 남성들이 여성

들보다 더 많은 시간을 출퇴근에 소비하고 있

음을 보여주었다. 이 결과는 다시 가설 2에서

예언한 것처럼 가사노동이나 육아와 같은 가

정활동에 투입할 수 있는 남성들의 시간을 감

소시켰다. 이전 연구들(Grant et al., 1990;

Gutek et al., 1991; Parasuraman & Greenhaus,

1993)과 마찬가지로 본 연구에서도 남성들은

여성들보다 직장에 더 많은 시간을, 여성들은

남성들보다 가정에 더 많은 시간을 쏟고 있었

으며, 가설 3을 지지하였다. 하지만, 가정활동

시간량이나 직장활동 시간량을 예측하는 데

있어서, 성별과 성-역할 고정관념의 이원상호

작용 효과는 유의미하지 않았다.

가정 총소득에 대한 기여율은 근무일에 가

족과 함께 보내는 시간을 결정짓는 중요한 변

수였다. 하지만, 가족활동 시간량 전체를 예언

하지는 못하였으며, 따라서 가설 4에 대한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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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적 지지만을 보였다. 가설 4는 가정 총소득

기여율이 높을수록, 근무일 및 주당 가정활동

시간량이 줄어들 것이라고 예언하였었다. 비

록 이 가설이 일반적으로 타당하지는 않았지

만, 최소한 여성 집단의 경우에는 타당한 주

장이었다. 즉, 전체 가정활동 시간량을 결정짓

는 데 있어서 성별과 가정 총소득 기여율 간

의 유의미한 이원상호작용 효과가 이를 지지

하는 결과이다. 상호작용을 도식한 결과를 보

면, 여성들과 비교시 남성들은 일반적으로 가

사노동이나 육아와 같은 가정활동에 이미 현

저히 적은 시간만을 투입하고 있었다. 따라서,

남성집단에서는 가정총소득 기여율이 높은 남

성들조차도 가정관련 책임에 할당할 시간을

더 줄일 수 있는 여지가 거의 없었다고 보여

진다.

그림 2에 도식된 것처럼, 만약 가정 총소득

에 대한 高기여율 여성들이 低기여율 여성들

에 비해 현저히 적은 시간만을 가정활동에 투

입한다면, 제기되는 의문점은 ‘가정활동에 필

요한 시간의 결손량4)은 누가 보전하는가?’하

는 것이다. 한 가지 가능성은 高기여율 여성

4) 高기여율 남성 가정과 高기여율 여성 가정 간에

발생하는 가정활동시간 결손량을 결정하기 위해,

우리는 두 집단의 평균을 비교하였다. 남성이 가

정 총소득 高기여율자인 가정의 경우, 근무일에

는 평균 9.46시간(남성=3.37, 배우자=6.08), 휴무

일에는 평균 18.37시간(남성=8.33, 배우자=10.04)

이 가정활동에 사용되었다. 하지만, 여성이 高기

여율자인 가정의 경우, 근무일에는 6.90시간(여성

=4.25시간, 배우자=2.64시간), 휴무일에는 평균

15.91시간(여성=8.85, 배우자=7.06시간)이 가정활

동에 사용되었다. 이 결과를 바탕으로 보면, 여

성이 高기여율자인 가정은 남성이 高기여율자인

가정에 비해 근무일에는 평균 2.57시간이(t=3.99,

p<.01), 휴무일에는 평균 2.46시간이(t=2.73, p<

.001) 부족하였다.

의 배우자가 그 부족분을 보충하는 것이다.

이 가능성을 확인하기 위해, 우리는 高기여율

여성과 低기여율 여성 집단을 구분하고 각 집

단별 남성배우자의 가정활동 평균 시간량을

비교하였다5). 그 분석결과에 의하면, 가정 총

소득에 대한 여성의 기여율과 남성배우자의

가정활동 시간량에는 아무런 관련성이 없었다.

즉, 高기여율 여성의 배우자의 가정활동시간

(근무일=2.58, 휴무일=7.14)은 低기여율 여성

의 배우자의 가정활동시간(근무일=2.58, 휴무

일=7.55)과 차이가 없었다(각각 근무일 t=.23,

n.s; 휴무일 t=-.65, n.s.). 이 결과는 高기여율

여성의 가정에서 발생하는 가정활동시간의 결

손량이 남성배우자에 의해 충분히 보충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준다.

다른 가능성은 이와 같은 시간결손량은 보

충하기 위해 도우미를 고용하는 것이다(Pleck,

1977). 이 문제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것은 아

니지만, Wallace (1999)에 의하면, 여성변호사들

의 경우는, 실제 직무 시간량은 직장에서 비

직장으로의 역할갈등을 유발하는 중요변수가

아니었다. 이는 아마도 그들이 높은 소득으로

인해 가사도우미 등을 고용함으로써 부족시간

을 보완하는 데 아무런 문제가 없었기 때문일

수 있다. 하지만, 아쉽게도 본 연구에서는 이

런 가능성을 검증해 볼 수가 없었다. 추후의

연구들에서는 여성들이 경험하는 직장-가정

갈등문제에 미치는 도우미(다른 가족 또는 가

5) 우리는 본 연구에서 남성이 高기여율자인 가정

과 여성이 高기여율자인 가정 간의 전체 가정활

동 시간량을 비교할 수는 없었다. 이는 NSCW조

사 문항들 중에는 배우자의 주당 근무일수를 묻

는 문항이 없기 때문이며, 따라서 우리는 이들

두 집단을 근무일과 휴무일로 구분하여 각각 비

교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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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도우미)의 가용성 간의 관계에 대한 관심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본 연구의 결과는 남성들보다는 여성들이

가정의 직장침해(FIW) 뿐만 아니라 직장의 가

정침해(WIF)도 더 많이 경험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이 결과들이 다양한 직업군에서 표

집된 미국의 전국적 거대표집에서 얻어진 자

료를 통한 분석에서 도출된 것이지만, Gutek

등(1991)이 심리학자와 경영진 등을 대상으로

발견한 결과와 일치하는 것이다.

하지만, 본 연구는 단순히 Gutek 등(1991)의

일부 발견을 일반집단으로 일반화시킨 것 이

상의 중요한 의의들이 있다. Gutek 등(1991)은

WIF를 예언하는 데 있어서 성별과 직장활동

시간 간에 유의미한 이원상호작용이 존재한다

는 것을 보여주었다. 하지만,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그들은 성별과 성-역할 고정관념을 상

호호환적 용어로 사용했기 때문에, 그 안에

내재한 보다 복잡한 형태의 (삼원)상호작용을

발견할 수가 없었다. 표 5에 제시된 것처럼,

본 연구에서도 Gutek 등과 마찬가지로 성별과

직장활동 시간량 간의 유의미한 이원상호작용

이 발견되기는 하였지만, 이에 더해서 유의미

한 삼원상호작용이 존재하였기 때문에 그들이

하위상호작용 효과에 대한 해석은 무의미한

것이었다(Aiken & West, 1991). 따라서, 일반적

으로는 남성들보다 여성들이 더 많은 WIF를

경험하는 것이 사실이었다. 하지만, 직무시간

과 WIF 간의 관계는 특히 성역할 고정관념이

강한 여성에게 현저히 두드러지는 특징을 보

여주었으며, 이는 직장-가정 갈등지각에 있어

서 성-역할적 견해(Gutek et al., 1991)를 지지

하는 결과라고 볼 수 있으며, 더 나아가 직

장-가정 갈등 연구분야에 있어서 성별내 변

차에 대한 연구관심의 중요성을 제시한 관점

(Cinamon & Rich, 2002)을 지지하는 결과라고

볼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Gutek 등의 발

견을 일반집단으로 일반화시켰다는 점 이외에

도 세부적인 변수들 간의 고차상호작용이 존

재함을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다

고 볼 수 있다.

결론적으로, 본 연구는 직장활동 시간량, 가

정활동 시간량, 성별, 그리고 FIW/WIF 등 변

수들 간의 관계성을 검토함으로써 직장-가정

간의 관계에 대한 연구에서 의미 있는 결과들

을 발견하였다. 뿐만 아니라 보다 포괄적인

직장활동시간 측정치의 사용, 직무․성별․지

역적인 측면에서 다양하게 구성된 국가적 수

준의 표집을 사용하였다는 점, 그리고 성별과

성-역할 고정관념을 두 개의 구분된 변수로

사용하였다는 점 등에서 이전 연구의 결과들

을 확장시켰으며, 연구발견들의 일반화가능성

을 증대시켰다고 볼 수 있다.

이와 같은 기여점들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

결과를 평가하는 데 있어서 몇 가지 제한점들

을 고려하여야 한다. 첫째, 본 연구자료가 전

화설문조사에 바탕하는 관계로 사용된 변수들

은 모두 자기보고식 응답을 통해 도출된 것들

이다. 따라서 우리가 관찰한 많은 관계들에서

공통자료원 편향의 발생가능성이 내재되어 있

다. 하지만, 본 연구에 사용된 12개의 변수들

중에서 공통자료원 편향발생의 주요대상이 되

는 주관적 지각․평가와 관련된 변수는 3개

(WIF, FIW, 및 성-역할 고정관념)이며, 나머지

변수들(즉, 성별, 고용형태, 연봉, 자녀유무, 출

/퇴근시간, 직장활동 시간량, 가정활동 시간량,

가정 총소득 기여율 등)은 현재의 상태에 대

한 비교적 객관적 사실들을 질문한 것들이거

나, 이를 바탕으로 계산된 값이기 때문에 공

통자료원 편향의 효과는 상대적으로 미약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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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으로 판단된다.

둘째는, 본 연구의 분석들이 10년 전에 수

집된 미국자료를 바탕으로 한 것이므로 현재

의 한국사회에 얼마나 타당하게 적용할 수 있

는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될 수 있다. 하지만,

가정 내 평등 또는 여성의 직장참여와 관련한

사회적 수용 풍토 측면에서 한국은 미국보다

더 전통적이고, 보수적인 사회라는 점은 일반

적으로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다. 따라서, 한

국사회에는 본 연구 결과들을 바탕으로 이와

동일한 수준 또는 더 보수적인 방향으로 대입

하여 판단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측면

에서 최근 자료보다는 오히려 10년 전 미국자

료가 오히려 현재 한국사회 모습에 더 잘 부

합될 가능성은 높아질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논의는 궁극적으로 한국의 표본을 대상으로

수집된 자료 분석을 통해서만 확증할 수 있을

것이며, 추후 연구가 필요한 부분이다.

마지막으로, 어떤 사람이 가진 남성에 대한

고정관념과 여성에 대한 고정관념이 반드시

상응하는 정도의 동일한 강도를 지닌다고 단

정지을 수는 없다. 그런 측면에서 볼 때, 본

연구의 바탕자료로 사용된 NSCW 조사자료에

서 성-역할 고정관념은 단지 1문항으로 측정

하였기 때문에, 우리는 남성과 여성이 각기

자기 성별에 대한 성역할 고정관념 측정치로

한정시킬 수가 없었다. 즉, 어떤 남성들은 ‘남

자들은 돈을 벌고, 여성들은 가사와 아이들을

돌보아야 한다’는 2가지 세부주장에 모두 강

하게 동의할 수 있지만, 어떤 남성들은 둘 중

하나는 강하게 동의하지만, 다른 하나는 덜

동의할 수도 있다. 예를 들면, 어떤 남성이 자

기 성에 대한 역할 고정관념은 강하지만(즉,

“나는 내 가족을 지원하기 위해 충분한 돈을

벌어야만 한다”), 배우자의 성에 대한 역할 고

정관념은 약할 수도 있다(즉, “내 아내는 자기

실현이나 내 봉급을 보완하기 위해서 집에서

살림만 하기보다는 직장을 가질 수도 있다.”).

따라서, 성-역할 고정관념과 FIW/WIF 간의 관

계에 대한 완전한 그림을 그려내기 위해서 추

후연구들에서는 최소한 2개의 척도로 구분하

여 측정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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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derating Effects of Gender-Role Stereotype

on the Percetion of Time-Based Work-Family Conflict

Jaewon Ko Kidok Nam

Korea Military Academy

The goals of this research are three-fold: (1)identifying causes reducing allotment of individual’s family

activity hours, (2)exploring gender differences in work-family experiences and reports of work-interference

-to-family (WIF) and family-interference-to-work (FIW) while focusing on time-based role conflict aspect,

(3) replicating and extending Gutek et al.’s (1991) theoretical framework with married, dual earning

subjects from diverse work groups which are sampled from a nation-wide survey. Using a nation-wide

telephone survey data, we found that (1)men spent more hours on commuting than women, (2)women

with highly gender-role stereotypic attitudes spent more hours with their families compared to women

with a low attitude but highly gender-stereotypic men spent more hours on work compared to their

counter part, (3)the more time a person spends in work activities and the higher one's proportional

contribution to the total family income, the less time the person spends in family activities. In addition

to those, we found a significant three-way interaction amaong gender, gender-role stereotype, and

family-related hours in predicting amount of work-related hours. Finally, the implications and limitations

of this study and the directions for future study were discussed.

Key words : Work-family conflict, gender-role stereotype, gender, work-related hours, family-related hours, proportional

contribution to total family income, work interference to family, family interference to work


